
 
 

 

＜재활용 북쪽에서 남쪽으로＞ 

미야기의 (주) 이마이자동차 지진을 

도약 삼아 강한 기업 체질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4 년 2 개월이 경과하였

다. 미야기현 이와누마시(宮城県岩沼市) 의 이

마이자동차(이마이 유지(今井雄治) 사장)는 4 

미터의 해일에 휩쓸려,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지

만, 사원과 동업자들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재건

을 이루었다. 현재는 지진 전과 거의 비슷한 매

출 규모로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다. 새롭게 본

사 건너편의 공장을 매입하여 제 2 공장으로 부

품 생산과 창고로 가동하는 등 지진을 도약의 발

판으로 삼아 강한 기업 체질로 만들어 냈다. 

 지진으로 본사 사무실이 전파되는 등 커다란 

타격을 입은 동사. 이마이 사장은, 하루라도 빠

른 복구를 결정하고, 이마이 사장 이하 전 사원

이 공장 내의 잔해 정리와 설비 수리의 바쁜 나

날을 보내었다. 부흥을 향한 강한 의지와 더불어 

소속되어 있는 SPN 그룹 (당시, 현 JARA 그룹)

과 거래처의 지원도 있어, 지진 발생으로부터 1 

개월 후에는 피해 차량의 해체 작업을 시작하였

다. 해일로 파괴된 본사 사무실은 1 년 후에 재

건. 동일본 대지진과 동등한 해일이 오더라도 피

해를 입지 않도록 서버를 3 층에 설치함과 동시

에 사원의 임시 피난처를 확보하였다. 

신속한 지진 대책 제 2 공장으로 탄력 

또한, 본사 건너편에 위치한 공장이 지진 후 

이전함으로, 그 곳을 제 2 공장으로 취득.  

2013년10 월에 센다이 영업소의 기능을 

제 2 공장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

였다. 제 2 공장은 재사용 부품의 생산과 

창고로 활용. 부품 생산은, 시간을 들여 생

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였다. 

본사와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부품의 생산 

계획에서 출고까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능 부품의 생산 시에 필요한 보쉬 

제품의 검사 도구 (외부 고장 진단기)를 이

미 도입하였으며, 엔진 등의 기능 부품의 

출하 시에는 진단 결과를 인쇄하여 첨부하

는 것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3 월, 이마이 사장은 JARA 그룹 회장

으로 취임하였다.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여러분

에게 신세를 졌다. 보답의 의미로 그룹에 기여하

고 싶다."라고 하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 

지진 재해로부터 부흥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 온 

경험으로부터, JARA 그룹 회장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주위를 엄격한 눈으로 보게 한다.  

"살아만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 노력하지 않

고 불평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

고 역설한다. 이러한 강인한 신념이 자사의 경영

과 JARA 그룹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 사용 후 자동차의 발생 대수는 감소 경

향에 있으며, 해체 사업자의 사업을 둘러싼 환경

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마이 

사장은 "거래처에 기여하는 것과 철 · 비철 등 다

음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라며 미래를 내다본

다.           

적정 처리와 부품 생산 공존 효율화 

한편, 고민 중의 하나는 인재 확보라는 측면

이다. 회사 주변은, 해일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

해 제방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흥 공사를 

위한 인원은 전국에서 모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인재 확보는 다른 지역보다 어려우며, 사원을 늘

리 고  싶 어 도  어 려 운  상 황 이 라 고  한 다. 

  향후 본사와 제 2 공장에서 적정 처리와 부품 

생산 공정을 나누어, 새로운 업무의 효율 개선을 

도모할 생각이다. 항상 시대의 흐름을 앞서 읽으

며, 연구를 거듭해 나감으로써 자원 순환과 재활

용 부품의 새로운 활용 촉진에 기여해 나간다. 

일간 자동차신문 5월 21일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5년4월 

3,312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

리 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

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

여 공동 개발하였다. 

「그린포인트시스템」으로부터 참조 



‘연재 '세계화의 신호탄  

재활용(1) ' 새로운 물결 

 
일본 자동차 재활용 업계에 세계화의 물결이 다

가오고 있다. 올해는 자동차 리사이클 법의 시

행으로부터 10 년째. 관민이 쌓아 올린 정교하

고 치밀한 시스템은 순환형 사회 구축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한편, 재활용의 유력 기업과 단

체는 일본 시장의 쇠퇴해 감을 주시, 꼼꼼한 부

품 관리와 고도의 해체 기술을 무기로 해외 진

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해외 사업의 발흥 

"이 사업은 세계에서도 첫 시도일 것이다."- 

재활용 대기업의 가이호산업(会宝産業) 가나자

와시（金沢市）는 지난해 12 월, 자동차 재활용 

부품의 옥션 (경매) 사업을 아랍 에미리트연방 

(UAE)의 샤르자 에미리트에서 시작하였다. 동

사는 매출의 70 %를 해외에서  벌어 들인다. 자

동차 경매는 일본에서도 활발하지만 중고 부품

을 대상으로 한 경매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일본제품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신뢰성은 높

다. 중동과 카리브해, 중앙 아시아에서도 일본

제품 재활용 부품의 인기는 지대하며, 부품 매

입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바이어는 끊

이지 않는다. 다만, 현재는 해외 바이어와 일

본의 해체 사업자에 의한 1대1거래가 중심으

로, 가이호산업의 곤도 노리히코(近藤典彦) 회

장은 "구매자 시장이 되어 버렸다."라며 한탄

한다. 경매 사업을 시작한 것은 공정하며 개방

적인 가격 형성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이다. 샤

르자에는 자동차 부품상이 7 천 ~ 8 천 사가 

모인다고 하는 거점이 있으며, 가이호산업은 

샤르자를 발판으로 삼아 다른 지역으로 전개

를 모색한다. 

 에코알 (이시이 히로미치(石井浩道)사장, 

도치기현 아시카가시(栃木県足利市))은 세계 50 

개국과 부품 무역을 한다. 무역 부문에서의 매

출은 10 년 사이에 20 배로 늘었다. 현재는 일본

에서 가져간 중고 엔진을 말레이시아에서 세분

화 분해하여, 부품 판매로 이어가는 사업을 하

고 있다. 사이타마현 고시가야시(埼玉県越谷市)

에 있는 쇼와 메탈(昭和メタル, 구리하라 히로

유키(栗原裕之) 사장)은 도요타통상(豊田通商)

과 중국 베이징에서 자동차 재활용의 모델 공장 

운영에 임한다. 

높아지는 환경에 대한 기운 

재활용 기업이 해외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향후 국내 시장의 축소가 그 배경의 하나이다. 

저출산 현상에 의해 신차 판매 대수가 줄어들면 

"사용 후 자동차의 발생 대수도 자연스럽게 줄

어든다."(재활용 부품 단체 대표). 한편, 2014년 

중고차 수출 대수는 전년 대비 10.3 % 증가한 

약 128 만 3390 대에 달했으며, 리먼 쇼크 이후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국내로부터 차량이 해

외로 흘러 나간다. 각 회사는 이러한 환경 변화

를 주시하며, 부품 판매처 확보도 염두에 두고 

미리 앞서서 행동을 하는 셈이다. 

해외에서 재활용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좋은 기회이다.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작년 여

름부터 추진하는 자동차 리사이클법 검토 심의

에서 "자동차 리사이클의 국제 전개'를 처음으로 

논의의 문제로 삼았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에서도 "(재활용 관련) 법 정비가 진행

되고 있는 나라가 나타나고 있다."(경제산업성 

자동차과) 

경제 성장이 한창인 신흥국에서도 향후 순환

형 사회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재활용 시스템을 신흥국에 수출하고 싶

다."(전일본 자동차 리사이클 사업 연합의 덴묘 

시게루((天明茂) 이사장) 등의 의견으로, 양성은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일본의 경험을 살려 어

떤 기여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양성)라며 해외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자동차 재활용 부품 유통 네트워크를 운영하

는 JARA (도쿄도 주오구) 기타지마 소쇼(北島宗

尚) 사장은 "해외 연수생의 수용과 자료 · 교재 

배포 등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 앞으로는 중요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산관학(産官学)이 

일체가 되어 해 온 노력의 축적을 살릴 때가 왔

다.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며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자동차 재활용의 세계화. 그 실태를 쫓았

다. 

일간 자동차신문 5월 18일 

상하이 모터쇼, 2020 년 규제  

주시하며 환경 대응 자동차 
중국 상하이시에서 개최된 '제 16 회 상하이 국

제 모터쇼'에는,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업체와 중국 국내 자동차 업체가 콘셉트 자동차, 

신차와 최신 기술을 공개하였다. 특히 일본계 업

체는 세계 최대가 된 중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떨

치기 위하여, 중국 시장에 적합한 모델과 전문 

분야인 환경 대응 자동차를 잇따라 발표하였다. 

닛산, 젊은 소비자층 겨냥한 '라니아' 

중국에서 국제 모터쇼는 매년 상하이와 베이

징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상하이에서

는 거대 시설인 국가회전중심(国家会展中心, 상

하이)로 장소를 옮겨 20 일 (프레스 데이) 개막, 

일반 공개는 25 일부터 29 일까지로 되어 있다.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체 중에

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

는 닛산 자동차는 중국 시장 전용으로 개발한 

'라니아'를 발표하였다. 중국에서 신차 구매 의

욕이 높은 젊은 소비자층의 수요를 겨냥한 것으

로, 중국인 디자이너가 중심이 되어 설계한 최초

의 모델이다. 또한 고급차 브랜드 '인피니티'에

서는 ‘Q70L 비스포크 에디션'을 중국 최초로 공

개하였다. 인피니티의 콘셉트카에 사용되는 예

술적 기교를 양산차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설계 검토. 또한 닛산과 둥펑자동차(東風

汽車)와 합병 회사인 둥펑닛산(東風日産)의 독

자 브랜드 "베누시아"에서 최초로 크로스 오버 

콘셉트 ‘VOW’을 발표하였다. 

도요타는 HV 라인업을 확충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이외에서 처음으로 개

발 ·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코

롤라 하이브리드'와 '레빈 하이브리드'를 출품하

였다. 올해 가을에 출시할 예정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HV)의 라인업을 확충한다. 도요타에서

는  향

후 HV

의  판

매 를 

촉 진

하 기 

위 해 

대 대

적 인 

캠 페

인을 중국 전역에서 전개, 전문 분야인 HV 시장

을 공략한다. 혼다는 중국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SUV의 최고급 모델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국 전용 모델의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콘

셉트카 '콘셉트 D'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였다. 

또한 차세대 슈퍼 스포츠 'NSX 콘셉트'도 어큐라

브랜드로 출품,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한편, 이번 모터쇼에서는 중국 정부가 내놓은 

2020 년의 환경 규제 강화에 주목하여,  환경 대

응 자동차의 출품도 잇따랐다. 

중국 시장의 가능성 살피는 PHV 전시 

중국 최대 업체인 폭스 바겐 (VW)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PHV) 'C 쿠페 GTE」를 출

품하였다. 2.0 리터 TSI 엔진과 124 마력을 발생

하는 모터를 탑재하며, 100 킬로미터 주행에 필

요한 연료는 2.3 리터로, 최대 50 킬로미터의 EV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미쓰비시자동차는 앞으로 자동차 만들

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PHV 콘셉트카 '미쓰비

시 콘셉트 XR-PHEVII'와 '아웃랜더 PHEV 콘셉

트-S'를 참고 출품하였다. 미쓰비시는 향후 중국

의 일부 지역에 PHV를 시험적으로 한정된 대수

로 소개하며 중국 시장에서의 PHV가 보급 여부

에 대한 가능성을 살필 의향이다. 

이외에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모터스가 

중국 모터쇼에 첫 출품했으며, 중국 국내 업체들

도 전기 자동차와 PHV를 잇따라 출품하였다.일

간 자동차신문 4월 28일 





 


